
 

 

2019 국제 교육도시의 날 선포 제안 

 

도시는 그 규모에 관계 없이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 크고 복잡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무대가 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오염, 인간의 잠재력 계발을 저해하여 삶의 선택지를 좁히고 결과적으로 집단 전체를 

약화시키는 사회적 불평등과 같이 인간이라는 종(種 )의 생존을 시험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시에 존재합니다. 

교육도시들은 교육을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응집력 있고, 열정적인 도시의 

맥락 창출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아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들은 평생교육이라는 폭넓은 비전을 공유하고 도시 정책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화하며, 시민들의 포용적이고 역동적이며 영속적인 대화의 장으로서 

도시를 재정의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도시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일방적이고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교육도시 헌장의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충을 

포용하고 삶의 진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지식과 대화, 참여의 과정을 강조하며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도시의 변화를 위한 경청”이라는 올해 국제 교육도시의 날 슬로건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참여와 포용의 끝없는 여정에서 지방정부와 모든 사회 

구성원(공동체, 민간 부문, 시민 등)들이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시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인 교육도시들은 21 세기의 과제에 

혁신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인간 중심적인 교육도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소통 및 참여의 통로를 수립, 강화할 것으로 

약속합니다.  

[도시명]은 적극적 경청이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고취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각자 맡은 책임을 통하여 교육도시의 공동 구축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는 믿음의 증표로서 국제 교육도시의 날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도시의 대표로서 모든 의견을 포용하고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공간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경청을 통한 도시의 개선”이라는 철학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보여주고 모든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민 

중심의 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여러 도시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도시의 모델을 지지하는 우리의 입장을 널리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확신하며, 전세계가 기념하는 국제 교육도시의 날에 동참하는 바입니다.  


